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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 보도 관련

□ 최근 미국 애리조나州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야간에 갑자기 

튀어나와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ㅇ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임시운행허가를 

받아 주행 중인 자율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게 

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ㅇ 사고지인 애리조나州에서는 실차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

서류만을 검토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승인하는 반면, 우리나라는 

자율주행에 필요한 성능을 실제로 검증한 후 허가합니다.

※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(’16.2월)한 이래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

18개 기관 총 44대이며,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개입된 적은 없음

□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

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-ITS 구축, 정밀 도로지도 제공, 실시간 

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ㅇ 나아가, 악천후․야간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

있도록 K-City 내에 기상환경재현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

으로 두고, 제도․인프라를 통해 이중․삼중의 기술적 안전망을 

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첨단자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